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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립 51주년 재도약 다짐
최태원 회장, New SK를 향한 전환점 … 이사회 중심 독립경  달성

SK그룹이 4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 SK아카데미(연수원)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기업 임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갖고 2004년을 <New SK>를 향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

다.

최태원 회장은 기념식에서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과 2대 회장인 고 최종현 회장 동상에 헌화한 뒤 기념사

를 통해 “창립 51주년을 맞아 낡은 관행과 질곡을 뒤로 하고 새로운 SK를 향해 재도약하자”고 다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50년의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해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향해 재도약

을 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

전하는 것이 SK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의 아픔을 단지 아팠던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진하다”며 “2003년의 시련을 새로운 50

년을 위한 하늘이 내려준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사회공헌 활동 강화 ▷구성원의 가치 제

고 등 3대 변화과제도 제시했다.

또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세계 일류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모든 관계

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  체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과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신헌철 SK 사장 등 주요 계열기업 임원과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 하며 그룹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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